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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공급망 강화" 포스코홀딩스, '1.1조원 투자'  호주 리튬광산 지분 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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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포스코홀딩스는 30일 호주 퍼스에서 미네랄리소스와 약 7억6500만 달러(약 1조1000억원) 규모의 리튬광산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체결식에서 (왼쪽부터) 미네랄리소스의 조쉬 설로우 리튬 부문장, 마크 윌슨 최고재무책임

자(CFO), 크리스 엘리슨 최고경영자(CEO), 포스코홀딩스의 이주태 사장, 이성원 실장, 이철규 상무보가 기념촬영을 하는 모

습. (사진=포스코홀딩스 제공) 2026.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포스코홀딩스가 호주 리튬광산 지분 투자를 통해 이차전지 원료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한다.

포스코홀딩스는 30일 호주 퍼스에서 호주 광산·광업서비스 기업 미네랄리소스와 약 7억6500만 달러(약 1조1000억원) 규모

의 리튬광산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호주 리튬광산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포스코홀딩스는 미네랄리소스와 중간지주사를 설립하고 해당 지분 30%를 인수한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투자로 양사 합작법인이 서호주 워지나와 마운트마리온 광산에서 생산하는 리튬 정광의 30%를 공급받

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워지나와 마운트마리온은 호주 대표 리튬광산으로 꼽힌다. 



워지나 광산은 약 5.5% 수준의 높은 정광 품위와 탄산리튬 기준 약 620만톤 매장량을 보유한 글로벌 톱티어 광산이다. 

마운트마리온 광산은 약 220만톤 매장량과 장기간 운영 이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호주 미네랄리소스사가 보유·운영 중인 서호주 워지나 리튬 광산 모습. 포스코홀딩스는 30일 미네랄리소스와

약 1조1000억원 규모 리튬 광산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서호주 워지나와 마운트마리온 광산에서 리튬 정광의 30%를 공

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사진=포스코홀딩스 제공) 2026.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스코홀딩스는 지분 투자로 배당수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리튬 정광 장기 수급권을 확보해 원료 확보부터 소재 생산까지 이어

지는 리튬 밸류체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이번 협력은 미네랄리소스의 광산 운영 역량과 포스코홀딩스의 하공정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배

터리 소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양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리튬 시장에서 장기적 파트너

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크리스 엘리슨 미네랄리소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협력은 한국 기업의 호주 리튬 산업 투자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워지

나와 마운트마리온 광산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아르헨티나 리튬염호 추가 인수와 호주 광석리튬 투자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며, 장인화 회장 취임

이후 강조해 온 '글로벌 우량 자원 선제 확보' 전략을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 소재 원료 자급력을 높이고 '소재보국' 실현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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